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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리학회의 북한  북한이탈주민 련 연구 동향을 확인하 다. 구조  특성에는 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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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특히 연구 주제는 남북한의 사회문화  차이, 남한과 북한 각각이 가지고 있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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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통령은 ‘통일 박’이라는 말로 

통일 여론을 이끌었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

탈주민의 수도 26,000명(2014, 통일부)이 넘

었고,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국회의원이 배출

되기도 하 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과 

응은 통일 이후의 응 표본에 해당하기 때

문에 이들에 한 이해는 통일 비의 하나가 

될 것이다. 통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

어질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추진해야 하고, 

통일 이후의 변화에 비해야 한다는 것은 국

가 으로 수렴된 의견이다. 추진과 비에 있

어 심리학은 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의무

를 가지고 있다. 뉴 니움 첫해, 2000년 6월

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한국심리학회에서

도 ‘남북한의 심리  통합’이라는 주제로 2000

년 춘계 심포지움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듯 

한국심리학회에서도 나름 로 통일 비에 

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인식과 

심이 유지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드러나

고 있는지, 더욱 심을 가져야 할 역이나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실제로 한국심리학회는 1967년부터 연차 학

술발표논문집이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분과학회의 학술지를 통해 연구 업 이 

되어 왔지만, 북한이나 북한사람, 통일과 련

한 연구들은 2000년에 이르기 에는 거의 희

소하다. 1995년에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

일과 심리  화합’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려 남북한의 경제심리  차이나 이데올로기 

갈등에 한 내용이 다 진 바 있다. 그러나 

이 게 시작된 련 연구주제는 학회 내외의 

심을 지속 으로 얻지 못하 다. 실제로 한

덕웅 등(1995, 1999)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문제에 한 지각을 확인하여 8가지 

사회문제범주와 33개 유형을 보고하 지만 통

일이나 북한에 한 주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그 시기에 이데올로기 갈등이 여 히 첨

화되어 있었기에 표면 으로 이 주제를 다

루고 발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겠다. 

한국심리학회의 학술지 차원에서도 2000년 이

에 두 편 정도가 ‘남북한’이라는 주제어로 

발표된 것이 부 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격한 입국 증가와 

남북정상회담이 격 으로 이루어진 2000년

에 한국심리학회에서도 ‘남북한의 심리  통

합’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고, 그 

이후 각 분과학회별로, 때로는 통합 으로 심

포지움을 열어 북한이탈주민에 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2007년도 연차 회에 ‘양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라는 제목으로 통합 심

포지움이 있었고, 2008년 연차 회에서는 ‘크

로싱-탈북자  새터민에 한 심리  이해와 

상담개입’이라는 제목의 상담심리학회의 심포

지움이 있었다. 물론 각 학회별로 학술지를 

통해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포스터나 

구두발표들이 연차 학술 회에서 이루어지기

도 하 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이 흩어져있어 

과연 한국심리학회에서는 통일에 한 비로 

학문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시켜왔는지

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앞으로 어떤 연구

와 지식이 더 요구되는지도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련연구가 아직 부족하여 종합

할 여지가 없다거나 연구자들의 심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이유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록 은 수

의 연구라도 2000년에서 2013년까지 한국심리

학회 각 분과학회에서 발행하는 문학술지에

서 발표된 북한이탈주민 혹은 북한사람 련 

연구들을 수 조사하여 구조  특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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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으로 나 어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

주민들의 응 이해와 한국심리학회의 통일에 

한 학문  비를 간 검하고자 한다. 

구조  특성은 연구 내용과는 별도로 연구의 

맥락을 확인하는 항목들로서, 학회지별, 연도

별, 연구자별, 연구비 수령별 연구수 등 4개 

역으로 분석되었다. 내용  특성은 북한이

탈주민 호칭별, 연구 상자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간별, 연구방법별 연구수  연구주제

별 내용과 연구수 등 5개 역으로 분석되었

다(표 1).

특히 내용  특성  연구주제별 분석은 4

가지 주제- 1) 남북한의 사회문화  차이 연

구, 2) 남한과 북한 각각이 통일에 한 항

과 갈등 요소, 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응 과정 그리고 4) 상된 갈등에 한 

처 로그램과 련 변인 모색 -로 이루어졌

다. 몇 몇 학자들이 심리  통합을 이루기 

해서 필요한 연구 주제들을 제안하 는데, 정

리해보면 4가지로 집약되었다. 2000년 한국심

리학회 심포지움에서 차재호(2000)는 통일에 

따른 심리  통합은 심리학자들에게 커다란 

기회를  것이며, 심리학자들이 개입하면 통

일에 의한 개인  상처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통합의 방향에 향을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통일은 결국 심리  통합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남북한의 문화  이질성에 한 이해, 

남북한간의 갈등  가치 들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 를 이해

하려는 노력과 갈등해소 방식을 비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으로 심포지움에서 

태국(2000)은 독일 통일이라는 실제  경험  

증거를 살펴 심리 , 사회  통합을 비할 

수 있다고 하 고, 김혜숙(2000)은 남한사람들

이 갖는 북한이나 북한 사람에 한 고정 념

의 이해를, 도종수(2000)와 한성열(2000)은 남

북한의 문화 차이에 한 이해가 필수 이라

고 하 다. 더불어 우택(2000)은 북한이탈주

민의 응 과정을 돕고, 연구하는 것이 요

함을 강조하 다. 이들 연구들은 체로 3가

지 주제로 나 어지는데, 남한사람들의 북한

이나 북한사람 그리고 통일에 한 태도나 생

각을 확인하는 연구, 남한과 북한의 문화나 

가치 의 차이  연구, 그리고 통일 후에 나

타날 수 있는 샘 사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응 련연구

이다. 정병호(2005)는 통일에 한 장기 실

천과제연구라는 주제로, 남북한의 량 

과 면  만남이 상되는 상황에서 두 사회

문화체계가 필연 으로 야기하는 문화충돌과 

갈등을 구체 으로 평가하고 비한다는 차원

에서 3개의 다학제간 연구를 진행하 다. 그

것들은 남한과 북한이 사회문화 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사회문화 비교연구,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응 과정과 이들을 

하는 남한 사람들의 응을 추 하여 남북한 

교류   양상 연구, 마지막으로 필연

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이해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김

명식(2015)도 남북한의 심리  통일을 한 심

리학  고찰이라는 주제 아래 3가지 역을 

다루었는데, 남북한의 이질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  특성과 정신건강, 그리고 남북한 

심리  통일을 한 심리학  방안 등이 포함

되었다.

첫 번째 주제인 남북한의 사회문화  차이 

연구들은 통일 후 남북한의 혼란을 상하고 

그 해결방법을 비하게 한다는데 의의가 있

다. 1948년 이후 왕래도 없이  다른 이데

올로기 에 각기 유지되어 온 국가체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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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가치 과 생활을 만들었기에 이러한 차이

에 한 이해 없이 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통일의 선례국가로서 독일을 평가할 때, ‘ 근

을 통한 변화’라는 정책 아래 1970년부터 서

로를 인정하 고, 기본조약을 맺어 인  왕래

와 화물 교류가 이루어졌기에 비된 통일이

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 게 비하 다

고 하더라도 통일 후유증으로 사회 갈등이 증

폭되었다는 보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김

용민, 정상돈, 원 호, 2004; 김창환, 양 희, 

윤재홍, 2002). 김용민(2011)은 38 1인 남북한 

경제력 차이가 좁 졌을 때 통일이 이루어져

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선 서로의 차이를 이

해하고 조 씩 가까워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

다고 하느니 만큼 무엇이 어떻게 다른 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통일

이나 심리  통합을 이루는데 있어 남한사람

들의 항이 크다는 문제와 련된다. 겉으로

는 통일 산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통일에 

한 항을 표시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나 북

한사회, 북한사람에 한 이해가 부족하며 통

합하기 어려운 부정  태도를 가지고 있다. 

오수성(2001)은 통일 해요인으로 남한의 반

공이데올로기, 북한의 집단 개심을 지 하

고 이장호(1993)은 색 오증 외에 사회  

무 심, 보수  권 주의 문화, 민족의 비자주

 의식구조, 남북간의 불신, 남한의 체제우월

성의 자만심 등을 지 하 다. 2004년 여론조

사에서도 통일이 아닌 공존을 택한 남한주민

의 비율이 36.4%가 되었었고, 10년이 지난 

2013년의 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고 보고한 남한주민이 23.7%, 그  그 다가 

21.6%로 보고되어(정은미, 2013), 약 50%의 남

한주민은 통일의 필요성에 회의 이었다. 그

러기에 회의  태도는 구체 으로 어떻게 드

러나는지, 무엇에 기인하는지, 어떤 변인에 

향을 주고 받는지 등이 밝 져야 그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제는 남한

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응연구로서, 북

한이탈주민은 통일 후 이질화된 남북한 사람

들이 함께 섞여 살 때 생길 문제들을 미리 

측하게 하여 비할 수 있도록 하며,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한 간 집단으로서의 역할

을 담당할 것이다. 우택(2000)은 북한이탈주

민은 남한에 들어 온 이주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네가지 가치로 정리하 다. 

민족 , 인도주의  입장에서 도와야 할 상, 

통일 후 이질화된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 때 생길 문제들을 미리 측할 수 있게 하

고, 그에 하여 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

는 상, 통일과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칠 상 그리고 통일 이

후 남한과 북한 모두를 경험하고 이해한 ‘

간집단’으로서의 독특한 역할을 할 상이라

고 하 다. 그래서 이들이 남한에 들어와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들이 경험하는 심리

 갈등을 무엇인지, 그것을 극복하기 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등에 하여 이해함에 

따라 통일 이후의 심리  통합에 요한 역할

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는 

상되는 갈등의 해결 개입방법과 처 략을 

확인하는 연구들로서, 서로 다른 문화에 안정

되게 응하는 것을 돕는 문화이해 교육의 방

향이나 북한이탈주민에 한 태도의 변화, 신

뢰와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연

구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듯 연구 주제별 분석은 앞으로 통일과 

심리  통합 련 연구주제 선정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  특성과 내용  특성은 련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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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역 포함된 내용

구조

역

년도별 발표수, 학술지별 발표

수, 연구자별, 연구비 수령상황

내용

역

북한이탈주민에 한 명칭, 연

구 상(정착시기별, 발달별, 남/

북), 연구방법, 연구주제

표 1. 연구 조사 역에 따른 포함 내용들

반  동향 이해에 조력하여 장 용  요구

와 정책  요구를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해  것이다.

방  법

연구 상

한국심리학회 분과학회에서 발행되는 14개 

문학술지의 2000년도에서 2013년까지 발표

된 연구들  제목과 주제어에서 북한이탈주

민, 북한, 탈북, 새터민이 포함된 연구 수를 

수집하 고, 총 50편이었다.

분석 역

분석 역은 구조  역과 내용  역으

로 나 어 분석되었고 표 1과 같다. 구조  

역에는 발표연 , 발표학술지, 연구자, 연구

비 수령기 이 포함되었고, 내용  역에는 

본 연구의 요한 부분인 북한이탈주민에 

한 명칭, 연구 상자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기간, 연구 상자가 남주민인지 북한이탈

주민인지, 여성, 청소년 등과 같은 인구학  

특성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을 분류하 고, 내

용들을 확인하 다. 한 연구방법으로 질  

연구와 경험  연구로 나 어 분석되었다. 그

리고 연구 주제들은 앞에서도 설명하 던 

로 4가지로 분류하 으며, 다음과 같다.

남북한의 사회문화  차이

남한과 북한이 나 어진 후 다르게 형성되

어 온 남한사람과 북한사람의 사회 , 문화  

특성을 확인하거나 차이에 한 연구들로서, 

가치 , 성의식, 고정 념 등의 내용과 차이를 

살핀 연구들이 포함된다. 체로 북한이탈주

민과 남한사람을 비교하여 두 국가의 이질성

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에 한 항 요소

남한과 북한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한 생각, 는 통일을 방해할 수 있는 태도

나 상 에 한 지각을 다룬 연구들이 포함된

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응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과정을 겪고 있는 북

한이탈주민들의 응을 다룬 연구들로, 응

실태, 우울이나 외상 증상 등의 정신과  어

려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  특성에 따른 

응 향력, 검사도구의 개발, 정착기간이나 발

달 단계에 따른 응 특성 등이 포함된다.

갈등 처  개입 로그램

남북한의 필연  갈등 조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나 로그램 개발  평가 

련 연구들이 포함된다.

결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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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문화 

사회문제

상담 

심리치료
여성 일반

사회 

성격
임상 건강 학교

합계

학회명
문화 

사회문제
상담 여성 일반

사회 

성격
임상 건강 학교

발표수 13 10 10 5 5 4 2 1 50

표 2. 학술지별 연구 편수

구조  역

발표 학술지

북한이나 북한이탈주민 련 연구를 발표한 

학술지와 연구수를 표 2에 기술하 다. 한국

심리학회 산하에 15개의 학회, 14개의 학술지

가 있지만 북한이나 북한이탈주민, 통일을 주

제로 한 연구가 발표된 학회와 학술지는 각 8

개 다. 8개 학술지별로 발표된 연구들은 ‘문

화  사회문제’가 13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상담  심리치료’와 ‘여성’에서 각 

10편이 발표되었다. ‘일반’과 ‘사회  성격’이 

각각 5편, ‘임상’에서 4편 발표되었고, 건강에

서 2편, 학교에서 2편이 발표되었다.

련 연구를 가장 많이 발표한 ‘문화  사

회문제’에서는 심리  통합에 향을 미칠 남

한 사람들의 심리  특성들을 확인한 연구들

과 북한이탈주민의 응에 향을 미치는 문

화  특성과 가치 의 확인이나 변화를 상

으로 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상담  

심리치료’에서는 학생, 청소년, 부모-자녀

계 처럼 다양한 발달 연령 별 연구, 우울, 외

상과 같은 다양한 부 응 문제, 로그램 개

발  효과 연구, 척도개발연구, 추 연구, 새

터민 상담자나 심리상담에 한 요구도 연구

와 같은 상담 자체에 한 연구, 질  연구 

등 매우 다양하 다. ‘여성’은 학술지 특성상 

북한이탈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들로서, 정

신건강, 진로, 성과 결혼, 양육 등이 주요 주

제 다. 반면 ‘사회  성격’에서는 북한사람

과 북정책에 한 태도, 북한에 한 인식 

등 개는 북한, 북한사람, 통일, 북한이탈주

민에 한 남한사람들의 지각과 인식을 확인

하는 주제로 체로 일 성이 있었다. ‘임상’

에서는 4개의 연구  3개가 척도 개발과 

련한 연구 다. ‘일반’은 5편의 연구가 발표되

었으나 북한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특

성과 가치 을 다룬 연구 한편 외에 북한이탈

주민이 보이는 증상과 검사 로 일 련 연

구가 부분이었다.

학술지별로 발표된 련연구들을 볼 때, 

체로 심리  통합에 향을 미칠 남한사람들

의 북한이나 북한사람, 통일에 한 인식은 

‘문화  사회문제’와 ‘사회  성격’에서 다

루었고, 북한이탈주민의 응과 개입, 그리고 

응에 미칠 심리  변인들을 다룬 연구들은 

‘상담  심리치료’ 그리고 ‘여성’에서 발표되

었다. ‘건강’과 ‘학교’는 비교  발표연구가 

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응과 련해서 더욱 

기 되는 공분야이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

민의 주요 호소  하나가 건강문제이기 때문

이다. 실제로 이들은 북한에 있을 때나 제 삼

국에 있을 때 제 로 건강이나 생을 리

할 수 없었으며, 정착 응의 문제가 건강으

로 표출된다. 2014년 북한이탈주민 수를 

상으로 이루어진 실태조사에서(남북하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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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a) 가장 우선순 로 받고 싶은 지원으로 

의료지원(39.0%)을 꼽았으며, 경제  지원보다 

앞섰다. 북한이탈주민 1785명을 상으로 이루

어진 사회조사에서도(남북하나재단, 2014b), 약

40%가 건강하지 않다고 보고하 으며, 남성 

 60%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20% 정도가 

일주일에 서 번 이상 혹은 매일 술을 마시고 

있다고 보고하 다. 무엇보다 지난 4주간 직

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로 약 40%가 몸이 아

서 구하지 않았으며, 역시 약 40%가 몸이 

아 서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한이탈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정착지에서 일

반 학교를 다니면서 따돌림에 의한 학교부

응이 호소되고, 이들만을 한 한겨례 학교가 

운 되는 은 학교심리학에서 심을 가질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학생들과의 

통합교육과 이들만의 교육의 효과는 비교 검

토되어야 할 것이고, 이들에 한 다양한 학

교생활 응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14개의 심리학회 학술지  련 연구가 발

표되지 않은 학술지, 즉 학문분야는 6개 분야

인데,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다양성이나 사

기나 폭력 등 범죄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  문제들,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발달심리학이나 법정심리학  산업심리학 분

야에서 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 

개소된 남북하나재단 콜센터의 상담내용에서 

제도안내와 주택에 한 상담 다음으로 약

10%가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명자, 조 아, 김 아, 2011).  상담을 받

게 된다면 어떤 상담을 받고 싶은지를 조사하

을 때는 취업에 한 상담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보아 산업  조직심리학  심도 요구

된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취업이 

되어 직업  안정성과 경제  안정성이 보장

될 때 비로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문

제는 이들이 취업률과 실업률이 남한주민에 

비하여 낮거나 높으며 직업을 유지하는 정도

가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다(남북하나재단b, 

2014). 이들이 종사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이 

30%, 숙박음식업체가 16%를 차지하 고, 교육

이나 술, 스포츠서비스가 5% 남짓하 다. 

이러한 상은 1993년 한국심리학회가 1차 통

일심포지움을 개최하 을 때 발표했던 독일의 

심리학자 Kohr(1994)가 동독 시민들이 서독의 

합리성, 경 원리, 경제윤리에 의해서 식민지

화되었고, 이는 이등시민이라는 집합  열등

감 콤 스로 나타난다고 지 한 내용의 과

정으로 보인다. 우리는 독일의 정치  통일 

이후의 심리  통합 과정을 보며 미리 비해

야 하며, 이는 산업이나 조직심리학 역의 

심을 필요로 한다.

발표 년도

2000년에서 2013년까지 년도별로 발표된 연

구편수들을 조사한 결과가 표 3에 있으며 그

림1을 통해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0

년에 11편으로 제일 많았고, 2004년에 7편, 

2009년에 6편, 2005년에 5편 순이었다. 반면 

2001년처럼 련 연구가  발표되지 않은 

해도 있었고, 2004년이나 2010년은 다른 해에 

비해 비교  다수의 연구들이 발표되기도 하

다. 한 2000년에서 2013년을 5년씩 세 개

의 구획으로 나 면 첫 번째 구획인 2000년에

서 2004년까지 5년에는 13편의 연구가, 두 번

째 구획 5년에는 17편이, 마지막 4년은 20편이 

발표되어 진 인 증가를 보인다. 2000년 이

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에 꾸 한 

증가추세가 나타났고, 역사  사건으로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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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편수 3 0 2 1 7 5 2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편수 2 2 6 11 3 4 2

표 3. 년도별 연구편수

그림 1. 년도별 연구편수

년 김  통령의 북한방문, 2007년 노무  

통령의 북한방문이 있었다. 이러한 북한이

탈주민의 남한 정착 증가나 국가 정책의 방향

은 연구들을 진하 을 것이다. 실제로 천안

함사건과 연평도폭격사건이 있었던 2010년 이

후에는 증가 추세의 연구가 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발표 년도와 발표 학회지를 련지어 보면, 

2000년에서 2003년에 발표된 연구는 사회  

성격, 문화  사회문제, 그리고 일반에서 발

표되었고, 상담과 심리치료에서는 2004년부터 

련연구들이 발표되었고 임상에서는 2009년

에 처음으로 련연구가 발표되었다. 년도에 

따른 연구 주제는 2000년  반에는 북한이

나 북한사람, 통일에 한 인식과 지각 련 

연구가 수행되었고, 북한이탈주민의 응 련 

연구는 시기 으로 후발되었는데, 이는 북한

이탈주민의 수가 격히 증가하면서 그들의 

응문제가 표면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

으로 보인다.

연구자

50편의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공 자들

을 포함하여 53명이었다. 제일 많은 편수를 

발표한 연구자는 김희경으로 11편을 발표하

고, 채정민, 조 아는 각각 9편, 8편을 발표하

다. 상 의 세 사람은 일정기간을 통일이나 

북한이탈주민을 상으로 일하는 기 에 근무

한 경력이 있다. 김희경은 주로 일반과 임상, 

여성에 발표하 고, 채정민은 주로 문화와 사

회문제에, 조 아는 상담  심리치료에 발표

하 다. 김희경은 하나원에 임상심리사로 근

무하면서 주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임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들

을 발표하 다. 채정민은 고려 학교 아시아

문제연구소에 근무하면서 발표한 연구들로,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심리  특성 - 를 들면 

자기고양 편 , 상  박탈감. 개별성- 계성, 

문화이질성, 귀인양식 - 을 확인하거나 남북한 

주민을 비교하거나 응과의 련성을 탐색하

다. 조 아는 연세 학교 학생상담소에 근

무하면서 북한이탈 학생 상 연구를 필두

로 하여 여성과 정신건강 등 상별 응 특

성을 연구하 다. 연구 상인 북한이탈주민은 

모집단 자체가 고, 평상시에 교류가 있는 

경우에나 겨우 연구에 참여해주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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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특성

학교내

연구비

학술진흥

재단
정부부처 공공기 민간기 합계

편수 6 5 4 3 1 19

표 4. 연구비 수령 연구 편수

들처럼 련기 에서 근무하면서 그들과 꾸

한 계가 있을 때에야 비로서 질문지를 완성

하는 등의 연구 조가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북한이탈주민들을 상으로 연구를 하려면 그

들과의 을 지속 으로 갖는 것이 요하

며. 심리학회원들의 련기 에서 일할 수 있

도록 학회 차원에서 개척해가는 것이 필요하

다.

연구비 수령 상황

통일을 비롯한 북한, 북한이탈주민 련 연

구는 개인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실제  어려

움이 있다. 자료를 제공해  북한이탈주민을 

확인하기 어렵고, 자료 제공에도 항이 있으

며, 연구진행에 있어 시간과 경제, 발품 등이 

특히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이 연구비를 충당

하기에 한계가 있다. 한 주제에 있어 정책

을 추진하는 부처도 있고, 의견도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나 기 에서 연구비를 제공

할 수 있다. 그래서 발표된 연구  어느 정

도가 연구비를 수령하여 진행했는지, 수령하

다면 어디로부터 받았는지를 확인하 고, 

그 결과가 표 4에 있다. 체 으로 50편의 

연구  19편 38%가 연구비를 수령하 다. 그 

 6편은 학교내의 연구비로 가장 많았고,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5편, 통일부나 교육부 

등 정부에서 4편이 연구비를 수령하 으며, 

공공기 과 민간기 에서 각각 3편과 1편이 

연구비를 받아 진행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볼 때, 국가의 주요한 정책내용인데도 불

구하고 심리학자들이 수령한 연구비 비율은 

비교  낮은 편이고,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나 

부처에서 수령된 연구비 비율은 더욱 낮았다. 

이는 국가가 아직 심리학자들의 심리  통합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리학자들의 소극  연구비 

수혜 노력에 기인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는 연구비 산을 확 해야 하며, 

심리학자는 통일, 통일 후 심리  통합,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  응에 한 극  연구

비 수령에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

다 학회 차원에서 련기 과의 긴 한 계

가 이루어져야 연구비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용  역

연구 상자의 호칭

북한이탈주민에 한 호칭은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새터민, 북한여성 등 다양하 으며(표 

5), 공식 인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호칭이 23편

으로 가장 많았고, 탈북여성, 탈북청소년, 탈

북자와 같이 탈북00도 19편으로 그 다음을 이

었다. 성별이나 연령, 특정 인구학  집단을 

가리킬 때 주로 탈북여성, 탈북청소년처럼 탈

북을 붙여 호칭하 다. 새터민, 북한 주민 혹

은 북한사람이라는 호칭도 있었고, 북한출신 

학생과 같은 북한출신이라는 호칭도 있었다. 

2000년 이후 기에 주로 탈북, 새터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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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 편수

북한이탈(주민, 여성, 청소년) 23

북한출신( 학생) 1

탈북자(자, 여성, 청소년) 19

북한(주민, 사람) 4

새터민 3

합계 50

표 5. 북한이탈주민 호칭별 연구편수

상
남한

주민

남한+

북한

이탈주민

북한

이탈주민
합

편수 6(12%) 7(14%) 37(74%) 50

표 6. 연구 상별 연구편수

연구 상 편수

하나원 교육생 10

특정기간 제한 없는

북한이탈주민
26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2년 이상)
2

정착 기간 별 차이 연구 5

재  북한이탈주민 연구 1

합계 44

표 7. 정착기간에 따른 상별 연구편수

호칭이 사용되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북한이

탈주민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 한 때 새터

민이라는 호칭이 공식 으로 사용된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공식 이지 않은 용

어로서. 다문화가족도 새터민에 해당하기 때

문에 구별하기 한 용어가 요구되었기 때문

이다.

연구 상

연구 상은 자료가 수집된 상을 말하며, 

세 가지로 분석되었다. 표 6에는 연구 상이 

남한주민인가 아니면 북한이탈주민인가 혹은 

양쪽 모두 연구에 참여하 는지를 확인한 결

과가 있으며, 표 8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상

으로 한 연구  정착기간에 따른 상별 연

구편수들이고, 표 9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상

으로 한 연구  특정집단을 다룬 연구편수들

이 조사되었다. 남한사람이 참여한 연구들은 

남한사람들이 북한이나 북한사람에 해 어떤 

지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

구들로서, 6편이 포함되며 주로 ‘사회  성

격’이나 ‘문화  사회문제’에 발표되었고, 

2000년  반에 주로 발표되었다. 북한이나 

북한사람에 한 고정 념, 북한이탈주민과의 

이 남한사람이 북한사람에 한 신뢰나 

수용에 미치는 향 등이 주요 주제 다. 남

한사람과 북한이탈주민이 동시에 연구 상인 

경우에는 귀인양식, 가치 구조 등과 같은 특

정 심리  특성에 해 남북한 사람들을 비교

하거나 심리검사 결과를 남한사람과 비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이 얼마나 심각하지를 확

인하 다. 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돕고자 

통합형 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확

인하 거나, 개발하고자 비하는 연구가 포

함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74%의 연구들은 북

한이탈주민을 상으로 한 연구들이었다.

표 7에는 연구 상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기간에 따라 연구 편수들을 분류하여 기

술하 다. 남한 사람과 북한이탈주민이 동시

에 참여한 연구들과 북한이탈주민 단독으로 

참여한 연구들을 합쳐 총 44편을 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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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갯수

질  연구 5

양  연구 45

표 9. 연구방법

특정집단 편수

북한이탈 학생 1

북한이탈 청소년 4

북한이탈 여성 13

남한 학생 3

합계 21

표 8. 특정 집단별 연구

석하 다. 44편  26편, 즉 59%가 정착기간

에 상 없이 자료를 수집하 다. 그러나 정착

기간이 표시된 연구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원 

시 과 같은 정착 기 자료가 10편으로 

23%이고, 비교  정착이 된 정착기간 2년 이

상의 북한이탈주민을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는 2편뿐이었다. 정착기간에 따른 차이를 살

핀 연구는 5편이었다. 국에 머물고 있는 북

한이탈주민을 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다. 정

착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연구 상이나 

하나원 교육시 에 수집된 자료 상 연구가 

80% 이상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 집단이 충

분히 크지 않으며, 동시에 그들이 잘 드러나

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 상과 련하여  다른 분류는 상

의 인구학  특성을 연구 주제로 제시한 연구

들을 들 수 있다. 표 8에 있듯이 북한이탈주

민인 경우 학생, 청소년, 여성을 으로 

진행한 연구들과 남한 학생들을 지목한 연구

들이 이에 포함된다. 특정 상으로서의 북한

이탈여성은 우선 국내 입국수가 남자에 비해 

격하게 많다는 것이 연구자로 하여  심

을 갖게 하고, 자료 수집 등 연구 진행에 용

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이탈주

민의 남성, 그것도 청년 남성에 한 연구가 

무하다는 것은 연구 시행의 어려움이 그 이

유이겠지만 더욱더 연구가 요구되는 상으로 

남아있다.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질  연구와 양  연구로 구분

하 다(표 9). 물론 부분의 연구(45개, 90%)

가 양  연구 고, 5편만이 질  연구 다. 그

러나 양  연구에 해서는 그 결과 해석에 

주의할 것을 연구자들은 주장한다. 김종남

(2007)은 북한이탈주민을 상으로 한 부분

의 연구가 설문지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왜곡을 탐지,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 다. 채정민(2003)과 경남 학교 북한 학

원(2003)은 북한이탈주민의 기억 회상에 의존

한 답변,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여 사실을 왜

곡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북

한이탈주민을 상으로 한 연구는 결과를 논

하기 에 자료의 신뢰성 여부를 따지는 작업

이 요구된다고 하 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을 상으로 연구할 때는 몇 가지 실제  어

려움이 드러나는데, 우선 이들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료수집이 어렵다는 

이고, 두 번째는 질문지 내용의 이해가 충

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해 못하는 용어와 

단어도 있으며, 문화 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

려운 문장도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이들

이 조사에 한 항이 있고, 의심수 이 높

기 때문에 질문지에 한 항이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들은 연구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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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하 분류 세분류 편수

남북한의 사회문화  차이  4

통일에 한 항 요소  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응

응실태조사  1

응 련 변인
응 련 변인 25

응 과정  4

평가도구 개발
성인용  3

청소년용  2

갈등 처  개입 로그램

변화 략  3

처 로그램 개발
남북한주민 통합  2

북한이탈주민 상  3

표 10. 주제별 연구 수

와 타당도에 심각한 타격을 다.

5편 밖에 되지 않는 질  분석 연구들은 주

제분석 방법, 범주화 주제별 코딩, 네러티  

분석, 상학  분석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주제와 련해서는 북한이탈 학생들의 학

생활 응이나 여성의 응 과정에 한 연구, 

통합교육의 내용, 동료상담자로서의 북한이탈

주민의 상담에 한 경험, 남한에서 자녀와 재

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 주제

50편의 연구들은 모두 4개의 주제로 구분되

었고, 35편의 연구로 체 70%를 차지하는 북

한이탈주민의 남한 응 련 연구와 8편 16%

를 차지하는 갈등에 처  개입 로그램 

련 연구들은 다시 하 분류와 세분류로 구

분하 다(표 10)

남북한의 사회문화  차이

4편의 연구로서, 귀인양식과 가치   성

역할 차이가 연구되었다. 먼  귀인양식과 

련해서 두 편의 연구가 북한주민과 남한 주민

을 비교하 으나 결과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

재창과 김 만(2005)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에 비해 내  귀인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

으나 채정민(2006)은 양측 모두 내부 귀인 

경향이 높으나 남한 주민이 더 높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남한 주민은 안정

귀인과 통제귀인, 북한 주민은 불안정귀인과 

통제불가능 귀인이 높게 나타났다. 귀인양식

을 확인하기 해 사용한 시나리오의 등장인

물, 정-부정 방향성 등 내용이 두 연구에서 

달랐기 때문에 귀인의 내외 방향성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다시 확인되어야 할 주제라

고 하겠다. 남북의 가치  비교가 3편의 연구

에 의해 이루어졌다. 반 으로 북한사람들

은 남한 사람들에 비해 보수 이고 남성 심

, 통  가족주의, 통 계 의식 등 통

 가치 이 강했다. 더 나아가 북한 주민은 

이  가치 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바, 이

 가치 은 사회  폐해와 개인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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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를 들면, 정진경(2002)은 북한사람이 사회제

도나 공  조치에 해서는 성평등 인 가치

을 표명하지만, 남녀의 바람직한 성격과 행

동, 몸가짐이나 사생활에서는 매우 성차별

인 가치 을 보인다고 하 다. 정태연과 송

재(2006)는 북한이탈주민들은 통  가치도 

높고, 서구  가치에서도 높은 수를 보 는

데, 수직  집단주의, 수평  집단주의, 수평

 개인주의, 수평  개인주의 등 모든 가치

 역에서 남한의 학생과 성인들보다 높

은 수를 얻었다고 하 다.

통일에 한 항 요소

3편의 연구가 북한에 한 고정 념과 감정 

 통일에 한 거리감을 다루었다. 우 과 

조은경(2000)은 남한의 학생들은 북한에 

해서 우선 으로 김일성, 김정일 등과 같은 

지배층을 떠올리고, 그들의 공격성을 지각하

고 있었다. 통일에 한 거리감은 북한에 

한 정보량과 감정이입의 정도  정  고정

념을 가질수록 가깝게 느낀다고 하 는데, 

북한에 한 공격  고정 념은 통일에 요

한 항요소가 된다. 김혜숙(2000, 2002)은 김

혜숙, 오승섭(1999)이 보고한 결과와 그 보다 

10년 의 연구(차재호, 1992)와 비교하면서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에 한 호감도는 변하

지 않았지만 부정  신념은 감소되었으며, 동

정 정서가 강해졌지만 일상생활에서 친 한 

계를 맺을 의사에서는 변화가 없었다고 하

다. 다시 말해 고정 념과 같은 신념  차

원보다는 호감이나 연민과 같은 감정  차원

이 통일이나 통일정책에 한 태도에 더 큰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응

50편의 연구  다수(35편, 70%)가 북한이

탈주민의 남한 응 연구로서, 응 실태조사, 

변인별 응에 미치는 향력 확인 연구, 

응 평가도구 개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1

편의 실태조사가 발표되었는데, 하나원에 입

소한 여성 320명을 상으로 조사한 내용이었

다(한인 , 구 자, 오선경, 2010). 북한이탈주

민이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탈북과정과 제삼국 

체류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하나가 성폭력

과 성과 련한 사건들이므로 성지식을 확인

하여 이 문제에 한 개입방향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 이 있었다. 결과 이들은 비교  낮

은 성지식 수 을 보여주었고, 성교육을 받은 

이 거의 없었으며, 피임, 생리, 임신, 이성교

제 등의 성교육을 희망하 다. 35편  25편

이 변인별 응 향 연구들로서, 자기고양 

편 , 스트 스 처양식, 상  박탈감, 문

화이질성, 개별성- 계성 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특성이 남한 응에 미치는 향을 

살핀 연구류와 CES-D, 로샤, 정신진단검사, 

MMPI-2 등 심리검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불안, 외상, 방어기제 등 정신건강 상태

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외에도 북한이탈여성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결정 수 을 다룬 연구들과 북한

이탈주민들의 상담에 한 요구도나 기 를 

다룬 연구들도 있었다. 4편의 연구는 거주 기

간에 따른 응과정을 다루었다. 명자, 권해

수, 이희우(2004)는 탈북청소년의 문화 응유

형이 정착 기에서 정착 2년 이후에 이르기까

지 동화-분리-주변화-통합화 순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정태연과 김 만(2004)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경험에 따른 자신과 

남한 사람에 한 평가 변화를 살폈다.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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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과 자신을 더 

부정 으로 평가하 으나 성  일탈행 에 

해서는 정 으로 변화하 으며, 성역할 고

정 념은 미약해지는 것으로 보고하 다. 조

아, 우택, 유정자, 엄진섭(2005)은 북한이

탈주민 200명을 상으로 3년간 추 하여 햇

수가 지남에 따라 우울 수 이 증가하 으며, 

남성과 졸자 등 학력이 높은 사람의 경우가 

해가 지남에 따라 우울 수 이 높아졌다고 보

고하 다. 남한에서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

탈여성의 경험을 질  분석한 조 아(2012)는 

이들이 북에 두고 온 가족에 해 양가  감

정을 가지며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상치 못

한 상실과 상처를 확인하게 되는 등의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과 도출한 5개의 구성요

소를 시간  맥락으로 배열하여 재결합 경험

의 일반  구조를 제시하 다. 북한이탈주민

의 응과 련해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시

하는 평가도구들이 개발되었다. 5편의 도구 

개발연구  성인용 척도 3개는 PTSD 척도, 

문화 응척도, 간이심리상태검사로를 타당도 

검증이 보고되었다. 청소년용 검사는 응유

연성, 심리상태검사 등 2가지가 개발되었다. 

이들 척도들은 기존의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

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과정에서 나타

나는 심리  특성과 변화를 측정하는데 한계

가 있음을 지 하고 개발된 것들로서의 의미

를 갖지만, 아직 이들 척도들을 사용한 후속

연구가 발표되지 않아 언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 하겠다.

갈등 처  개입 로그램

8편의 연구가 갈등 처 략과 로그램 

개발로 진행되었다. 갈등 처 략으로서 다

루어진 연구들은 한집단 범주화,  경험, 

계획된 행동이론들이 활용되었다. 유연재와 

김혜숙(2000)은 한집단 범주화를 화시켜 북

한사람에 한 평가가 변하는 실험연구를 통

해, 한집단 범주화 화는 북한사람들에 해 

호의 인 감성, 호감도, 특질 평가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으며, 집단간 편견감소를 

해 사회정체성 이론에 근거한 재범주화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양계민과 정진

경(2005)은 북한이탈주민과 한 경험이 남

한 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한 신뢰와 수

용에 미치는 향을 보고하 다. 북한이탈주

민을 할 수 있는 남한 사람들은 직업ㆍ진

로상담원, 안학교교사, 후원기과 직원, 학

튜터, 보호담당형사, 사회복지사, 교회신자, 자

원 사자 등 다양하 으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을 경험한 사람들에 비해 반

으로 북한이탈주민에 해 부정 인 정서와 

연민의 정서가 높았다. 그러나 경험이 있

는 사람들도 집단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 는

데, 를 들면 보호담당형사나 안학교교사

들은 더 부정 이었으며 더 낮은 신뢰와 수용

을 보 다. 이에 해 연구자들은 경험도 

요한 향을 미치지만 자들의 권 주의 

성격과 불확실성에 한 회피경향이 이러한 

차이를 만든다고 설명하 다. 김 미(2011)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한 

수용  행동의도와 행동을 향상시키기 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을 용하 다. 태도와 행동

의도를 측하는데에는 편견과 같은 정서의 

향이 컸으며, 행동을 측하는 데는 고정

념과 같은 인지의 향이 컸으며, 주  규

범도 행동을 측하는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고 하 다. 즉, 북한사람에 한 남한 사람들

의 고정 념과 주  규범이 통일 정책 평가

나 북한사람에 한 수용  행동에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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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고 하 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응 

로그램은 남북한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로그램과 북한이탈주민만을 상으로 하는 

로그램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통합 로그

램은 두 편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서 겪는 어려움은 낯선 문화와 환경에 의한 

것도 있지만 남한사람들의 비수용  태도나 

행동도 기여를 하고 있음을 지 하면서 통합

로그램들이 개발, 용되었다. 한성열 등

(2007)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을 통합으로 4회

기 반구조화 집단교육상담 로그램을 개발, 

실시하 고, 통제집단과 비교하 다. 남한주민

은 북한이탈주민에 한 사회  거리감, 신뢰

감, 동질성 등이 호 되었으나 북한이탈주민

들은 달랐다. 즉 거리감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신뢰감과 동질성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어 4회

기 로그램의 한계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는 상당한 시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함을 주장

하 다. 정진경과 조정아(2008)는 새터민과 그

들과 가까이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신변

보호담당 , 지원단체 자원 사자들을 상으

로 문화통합교육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확

인하 다. 새터민을 해서는 자유와 책임, 규

칙의 존 , 배려, 감정의 조  등이 제안되었

고, 남한주민을 해서는 남한 사회가 경쟁사

회이고, 노동 강도가 높은 곳임을 지각하여 

그들이 겪을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의 이해, 소수자로서의 새터민, 

북한에 한 고정 념의 재고 등이 포함되었

다. 북한이탈주민만을 상으로 한 로그램

은 3편이 발표되었는데, 강숙정, 이재창, 이장

호(2010)의 셀 워 로그램, 최 옥과 손정

락(2011)의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 스 감소 

로그램, 김승 과 최빛내(2013)의 PTSD 련 

로그램 이었다. 자의 강숙정 등(2010)의 

로그램은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상으로 실

시하여 자아존 감, 자아정체감, 응유연성 

등을 확인한 연구이지만 후자의 두 개 연구는 

PTSD를 상으로 개발된 로그램들이었고, 

일부의 효과가 있었으나 원하던 변화가 충분

하지 않았음을 보고하 다.

종합논의

통일에 한 심리학회의 비 기반을 확인

한다는 목 을 가지고 2000년에서부터 2013년

까지 14개의 심리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북한

이탈주민, 북한, 북한사람에 한 연구 50편 

수를 조사하여 구조  특성과 내용  특성

을 확인하여 연구동향을 살폈다. 확인된 결과

들을 다음의 5가지로 요약하면서 앞으로의 연

구방향과 심리학회 차원에서 경주해야 할 

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더 많은 연구가, 더 많은 문 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4년간 발표된 연구수

가 50편으로, 한 해당 평균 3.6편이 발표되었

다. 기 5년은 2.6편, 간 5년은 3.4편, 마지

막 5년은 5편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의 수와 정치

역사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

었다. 심리학회의 분과학회에서 발행되는 14

개의 학술지별 발표수를 확인하 을 때는 8개

의 분과학회 학술지에서 발표되었고, 그  

문화  사회문제, 상담, 여성심리학회에서 비

교  많이 발표되었다. 문화  사회문제와 

사회  성격에서는 주로 남한 주민의 북한이

나 통일에 한 지각, 남북한의 문화와 가치 

차이가 다루어졌고, 상담과 여성에서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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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의 응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볼 때, 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어야 하며, 더 다양한 분과학회에서 연

구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호소 

에 건강문제, 법률문제, 교육문제, 직업과 

취업문제가 다수를 차지함을 염두에 둔다면, 

은 수의 연구를 발표했던 건강과 학교심리

학회, 아직 련 연구가 발표되지 않았던 산

업과 조직, 법정, 독심리학 등에서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연구 진을 해 심리학회 차원의 략

이 필요하다. 련 주제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모두 53명이었으며, 연구수가 해마다 조 씩 

늘어났지만 참여연구자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는 련 주제의 연구를 비교  많이 발표하

는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들은 하나원

과 연구소 등에 근무하면서 특정주제에 집

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이해된

다. 마지막으로 연구비를 받아 진행된 연구들

은 19편(38%)이었고, 통일부나 학술진흥재단과 

같은 련 공공기 의 연구비는 그 보다 었

다. 앞에서 련연구들이 보다 많이 발표될 

것을 제안하 지만 이를 이루기 해서는 연

구 분 기가 조성되고, 지원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는 심리학회 차원에서 

통일이나 심리  통합, 북한이탈주민 등의 

련 연구에 한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구체 으로는 내외 심포지움의 개최, 

련 공공기 과 공조한 연구사업과 홍보 략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심리학회 회원이 련

기 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끄는 환경 조성에 

극 이어야 할 것이다.

3. 남북한의 사회문화  차이와 통일에 

한 항 인 심리  변인 연구의 활성화가 필

요하다. 심리  통합까지 이루어야 하는 통일

에 있어 심리학에 4개 주제 연구들이 요구되

었는데, 재 심리학회에서는 남북한의 심리

문화  차이 연구와 통일에 항 인 심리  

요소들에 한 연구가 비교  은 편으로 나

타났다. 그것도 조사된 햇수의 기에 집 되

어 있어, 자료의 타당성이 낮아지고 있는 실

정이다. 한 남북한 주민의 귀인양식과 성의

식, 반  가치 의 차이가 비교되었는데, 더 

많은 주제의 사회문화  차이들이 구체 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통일의 항  요소의 변화

와 변화요인들이 확인되어야 통일의 속도와 

통일 이후의 혼란에 해 심리학  정보를 제

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연구와 련해서 

북한이탈주민의 남성과 청년 등 다양한 상

에 한 연구와 정착 기간에 따른 응의 변

화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5편, 70%의 

연구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응문제를 다루고 있었으나, 상이 주로 여

성이 집 되어 있었고, 정착기간에 한 지정

이 없었다.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상

이기 때문에 생기는 상이겠지만 이에 한 

극복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문제가 

빈번하게 호소되는데는 남성의 응과 취업문

제가 기 에 있음을 고려해볼 때, 이들 남성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200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을 고려

해보면 이미 10년이 넘은 정착기간에서 최근

에 정착에 이르는 과정연구가 가능해보인다. 

정착기간과 문화 응유형간의 련성에 해

서 U자형 응모델이 제안되고 있는바 이를 

확인하는 연구 등 폭넓은 주제가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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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5. 갈등과 혼란에 한 처 략으로서, 심

리학의 기 와 응용분야의 연계 연구가 필요

하다. 통일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련

해서 부정  요소로 작용하는 남한 주민의 인

식 변화가 무엇보다 요구된다는 주장에 해 

유연재와 김혜숙(2000)은 한집단 범주화를 통

해, 양계민과 정진경(2005)은 을 통한 변

화를 살폈으며, 5편의 로그램 효과연구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들 변인과 장의 연계

성이 없기 때문에 심리학  연구가 장에서 

어떻게 구 되는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

다. 그러므로 심리학의 기  역에서는 인식

변화에 한 변인연구를, 응용분야에서는 이

를 용한 로그램 개발  효과성 연구가 

이루어져서 연계성 실 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북한, 북한사람, 북한이탈주민, 

더 나아가 통일과 련한 연구들을 분석한 연

구 동향을 5가지로 요약하면서 연구주제와 심

리학회의 처를 제안하 다. 다만 2000년 이

후 14년간의 연구들을 분석하 고, 심리학회

가 출범한 이후부터 조사되거나 학회 학술지 

밖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는 은 한국심리학회의 연구동향이라는 본연

구의 주제에 제한 이 된다. 2000년 이 에 

발표된 연구수가 으며, 심리학회 학술지 외

에 발표된 연구들이 경험  연구보다는 주장

 논리 이 다수라는 이유가 있지만 이러

한 제한 을 감안하여 연구동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제한 은 연구주제 분석

틀을 연구자가 기존의 연구들이 통일을 비

하기 해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연구주제들

을 종합하여 4개의 주제로 정리하여 마련하

기 때문에 주 이라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

다. 다른 조망으로 분석되면 다른 상이 발

견될 수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의 연구들의 

심을 구한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통일과 심리  통합이라는 심리학

의 사회  책무에 한 구체  실행의 기

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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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end of Research related to North Korean,

North Korean Refugee, and Unification in Korean Psychology:

Analysis of researches in 14 Korean Journals of Psychology(2000-2013)

Myoung Ja Keum

Daegu University

By analyzing all fifty research papers related to the topics on the Korea Unification, North Korea, North 

Koreans, North Korean refugees in fourteen issues of the Korean Journals of Psychology published in the 

last 14 years (2000-2013), this study identifies the research trend and preparedness for Korean Unification 

of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KPA). The research was analysed by structural and content 

characteristics. In terms of structural features, the study identified the numbers of research by publication 

issues, years of publication, and sponsoring institutes and in terms of content features, this study identified 

the number of research and research subjects by the usage of the word, “Korean refugee”, target research 

subjects and by the North Korean refugees' durations of their stay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research subjects were analyzed by the following categories: the difference of South and North Korean 

social-cultural values, resistant factors against the Korea Unification,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daptation strategies and programs for the potential conflicts after the Unification.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analysis results and follow-up discussions by structural and content features of the published 

articles and by this comprehensive evaluation, this study provides proposals on future policies and 

competitive research projects of the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for the Korea Unification in addition to 

the five proposals on the research topics including the difference of South and North Korean 

social-cultural values, resistant factors against the Korea Unification,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Key words :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North korean refugees, Korea Unification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15, Vol. 34, No. 2, 54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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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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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구주제 분류에 따른 연구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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